
석유관리원, 조직개편 단행
석유에너지 생태계 통합관리 … 기획·전략 기능 일원화

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에너지 생태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2

월31일 밝혔다.

석유관리원은 경영기획처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과 경영관리처로 분산돼 있던 기획·전략 기능을 한 곳으로

모았다. 경영기획처는 기획예산, 미래전략, 정보기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.

사업은 대외업무는 사업기획처가. 대내업무는 사업관리처가 전담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

다.

오창 석유기술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.

조직개편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외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김동원 이사장은 “조직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에너지 생태계 모

든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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